
담배성분 측정방법 KS규격 제정
기술표준원 , 2003년부터 니코틴과 타르 함량 표시제 시행 따라

기술표준원(원장 김동철)은 2003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·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유해물질인 니코틴과 타

르의 함량을 표시하게 됨에 따라,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KS규격으로 제정키로 결정했다.

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매우 커서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측

정하는 방법을 국제규격으로 제정하고 담배에 이를 표시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험규격조차 없

는 실정이다.

새로 제정하는 니코틴과 타르에 관한 KS 규격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해 제정하게 되는데 담

배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규격과 부합되도록 제정할 계획이다.

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규격이 제정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·판매되는 담배의 품질과 안전성을 세계수준

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, 외국산담배의 유해성 정도와 품질도 쉽게 알 수 있게 해줄 전망이다.

최근 국내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담배의 심각한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관련기관에 유해성

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, 세계보건기구(WHO)도 191개 회원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담

배의 공급, 광고 및 환경문제 등 종합적인 담배규제조약안을 마련한 상태이다.

새로 제정되는 담배관련 시험규격은 니코틴과 타르함량의 측정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인체유해 기준

설정을 포함한 것은 아니며, 담배에 함유돼 있는 니코틴과 타르의 인체유해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인

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련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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